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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조류는 연안생태계에서 해양의 일차 생산자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물질순환을 주도하고 생물자원, 유용 수산생물의 산
란, 서식지, 먹이원 제공, 바이오에너지원, 의약품 원료, 산업용, 
식품용으로써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인간에 의해 이
용되고 있다(Choi et al., 2008, Dawes, 1998). 이 외에도 해양에
서 바이오필터 기능에 의한 영양염 제거, 부착생물의 착생기질 
등 해양생태계의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기능도 담당한다(Mc-
Call et al., 1999). 또한 연안 오염을 정화시키는 연안 수질개선 
능력에 대한 연구와 해양생물의 서식지로서 해중림 조성 및 개
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Terawaki et al., 
1995), 생태공학적 기법을 도입한 생태복원을 위한 측면에서도 
대상 해역의 해조상 및 군집조사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oi and Rho, 2010).
한 지역의 해조군집은 서식지 형태를 변화시키는 생물들의 존

재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Thompson et al., 1996; 
Bates and BeWreede, 2007). 최근 많은 지역의 해양 환경은 해
양 산성화와 같은 전 지구적 변화와 더불어 영양염류의 증가 등 
지역적 특성과 부합하여 생태적인 변화를 가속화시킨다(Rus-
sell et al., 2009). 온대성 해안의 경우, 가장 다양하게 분포하는 
다년생 거대 조류와 이들 해중림과 공존하는 일년생 소형 해조
류 군집이 인간의 활동, 연안 개발, 환경오염 등 환경 변화에 의
해서 점차 잔디모양 밀생형태의 떼조류(turf algae)로 변화하고 
있다(Eriksson et al., 2002; Connell et al., 2008). 따라서 연구대
상 지역의 해조상과 해조군집 연구는 해당 지역의 해조류 분포
에 관련된 정보와 지역 개체군에 대한 생태학적 유용 정보를 제
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대상 지역 해조군집의 연구
를 수행해야하는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시해 준다(Boo and Lee, 
1986; Choi et al., 2010).

Kang (1966)은 한국산 해조류의 지리적 분포에 관한 연구에
서 연안의 수온과 해류 등 해양 환경을 토대로 동해안 북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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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algal flora and community structure were investigated seasonally at three sites in Gijang on the south-east 
coast of Korea from February 2006 to January 2007. A Total of 74 species were collected and identified, including 8 
green algae, 16 brown algae, and 50 red algae. Of these, 15 species were found throughout the survey period. Mean 
biomass was 823.2-1,615.4 g wet weight m-2 in winter, 689.1-3,196.8 g wet weight m-2 in spring, 574.5-1,219.9 g wet 
weight m-2 in summer, and 747.6-1,616.2 g wet weight m-2 in autumn. The flora could be classified into six functional 
groups: coarsely branched form (37.8%), thick leather form (18.9%), sheet form (13.5%), filamentous form (12.2%), 
jointed calcareous form (10.8%) and crustose form (6.8%). The R/P, C/P and (R+C)/P values reflecting the flora 
characteristics were 3.13, 0.50 and 3.63, respectively. The number of marine algae species and the biomass in Gijang 
area were markedly reduced when compared with previous studies. This result suggests possible future changes in 
the algal vegetation, consider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pollution loadings in the coastal marine environment of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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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남부, 남해안, 서해안, 제주도의 5개 해역으로 우리나라 연
안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 지역인 부산시 기장 주변 해역은 동해
안 남부와 남해안 동부에 위치하며 대마난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곳으로(Kang, 1966), 남동해구와 남해구의 경계지역으로 
우리나라 해조류의 지리적 분포를 구획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지점으로 여겨진다(Kang et al., 2008). 최근에 진행된 이 
지역 인근인 동해안 남부 지역에서 수행된 해조류에 관한 연구
는 Nam and Kim (1999), Yoo (2003a, b), Choi (2007), Kang et 
al. (2008) 등 몇몇 연구에 그쳐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부산시 기장 주변 조하대 해역에 서식하는 해조류 
군집의 특성 및 변동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연구 대상 해
역의 계절에 따른 각 수심대별 해조군집의 변화를 조사하였으
며, 서식 해조류의 군집구조와 분포 특성 등 시공간적 변화 양
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량 및 정성조사를 토대로 연구를 실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이 연구는 부산시 기장군 문동리 일대에서 조하대 조사지역의 
해조류 식생을 대표 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수심 1, 5, 10 m 
지점에서 2006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해조상 및 군집조사
를 실시하였다(Fig. 1).
해조상과 해조군락의 분석을 위한 정량조사는 조사 대상 수심
에서 0.5 m×0.5 m 크기의 방형구를 설치하고 방형구 내의 모

든 해조류를 끌칼 등으로 완전히 수거한 후 10% 포르말린-해수 
용액으로 고정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현존량은 방형구내
의 해조류를 실험실에서 담수로 충분히 씻어 불순물을 제거한 
뒤 페이퍼 타올 등으로 습기를 제거한 뒤 습중량을 측정하여 단
위면적(m2)당 생물량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조사 정점의 주변 
해역 기질을 자세히 조사하면서 주변 기질에 서식하는 해조류
를 정성적으로 채집하였다.
동정된 해조류의 학명과 목록 정리는 한국 해조목록의 분류체
계(Kang, 1968; Lee and Kang, 1986; 2002) 및 일본해조류도
감(Yoshida et al., 1995)을 기준으로 하였다.
출현 종 자료를 이용한 각 지역 간의 유사도(similarity)를 파
악하기 위하여, 유사도 지수 행렬로부터 각 조사 지역과 출현 종
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group-average를 이용하였다. 군집분석
은 PRIMER (Plymouth Routines Multivariate Ecological Re-
search) computer package를 이용하여 수지도(dendrogram)와 
다차원배열법(MDS)을 작성하였다(Clarke and Gorley, 2006).
해조상을 해석하는 지표로는 수온의 변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해조상의 지리적 분포한계와 수평분포 지수 등의 특성
을 다소 뚜렷하게 확인해주는 것으로 이용되는 C/P (Segawa, 
1956), R/P (Feldmann, 1937)와 (R+C)/P (Cheney, 1977)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지역 간 해조류 형태적 차이와 생태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능형군 분석은 Littler and Littler (1984)의 
6가지 기능형군별 분류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종조성

연구기간 동안 출현한 해조류는 총 74종이었으며, 분류군별
로는 녹조류 8종(10.8%), 갈조류 16종(21.6%), 홍조류 50종으
로 홍조류의 출현 비율이 6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각 조사 시기별 출현 종 수는 겨울철에 녹조류 7종, 갈조류 
9종, 홍조류 30종으로 총 46종이 출현하여 가장 많은 출현 종 
수를 나타냈고, 봄철이 총 33종(녹조류 6종, 갈조류 3종, 홍조
류 24종)으로 가장 적게 출현하였다. 조사 정점별 출현 종 수
의 경우, 수심 1 m 정점이 계절별로 20종에서 35종이 출현하
여 상대적으로 수심 5 m와 10 m 정점에 비해 다양한 출현 종 
수를 보였다.
전체 연구기간 동안 각 계절에 모두 출현한 종은 총 15종으
로, 녹조류인 참깃털말(Bryopsis plumosa), 사카이대마디말
(Cladophora sakaii), 구멍갈파래(Ulva pertusa), 갈조류인 
감태(Ecklonia cava), 홍조류인 돌가사리(Chondracanthus 
tenellus), 진두발(Chondrus ocellatus), 우뭇가사리(Gelidium 
amansii), 진분홍딱지(Hildenbrandtia rubra), 혹돌잎(Litho-
phyllum okamurae), 방황게발혹(Marginisporum aberrans), 참
곱슬이(Plocamium telfairiae), 바다참나무잎아재비(Polyneura 
japonica), 붉은까막살(Prionitis cornea), 두갈래분홍치(Rho-

Fig. 1. The map showing sampling site of marine algal benthic 
algae in Gijang are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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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marine algal species and biomass (wet wt. g m-2) investigated at study sites according to the survey period

Species Winter Spring Summer Autumn
1 m 5 m 10 m 1 m 5 m 10 m 1 m 5 m 10 m 1 m 5 m 10 m

Chlorophyta
Bryopsis plumosa + + + 0.1 + +
Cladophora sakaii + + + 0.2 + +
Cladophora sp. + 0.1 +
Codium dimorphum + 0.8 +
Codium minus 0.4
Ulva intestinalis + + +
Ulva linza + + +
Ulva pertusa 0.2 2.8 0.4 5.3 0.1 0.2 38.1 55.4 29.0 6.1 12.9 2.4
Phaeophyta
Colpomenia sinuosa 0.2 0.2
Dictyopteris prolifera 7.5
Dilophus okamurae 3.5 0.1
Ecklonia cava 1,202.6 + + 36.8 + 2,247.3 + 24.4 + 852.9 + +
Sargassum confusum 0.4
Sargassum coreanum 148.2 236.5 4.0 397.3 523.9 62.8
Sargassum fulvellum 1.4
Sargassum horneri 1.8
Sargassum macrocarpum 25.9 495.6 201.0 6.6 287.0 390.3
Sargassum nigrifolium 5.7
Sargassum piluliferum 253.2 33.6
Sargassum ringgoldianum 136.9
Sargassum serratifolium 1.6
Sargassum sp. 10.2
Sphacelaria rigidula 35.8 4.6 35.4
Undaria pinnatifida + + 202.2 + 6.6
Rhodophyta
Acrosorium flabellatum 53.6 138.1 104.5 121.2
Acrosorium polyneurum 62.4 5.7 19.0 62.2 6.1 12.0 13.6
Acrosorium uncinatum 42.1 15.6 1.0
Ahnfeltiopsis flabelliformis 10.2 + 9.4
Alatocladia modesta 19.6
Amphiroa dilatata 3.2 8.9 1.1
Amphiroa beauvoisii 3.1 15.4
Callophyllis crispata 25.3
Callophyllis japonica 10.0 21.2 17.8 0.6
Carpopeltis affinis +
Carpopeltis prolifera 2.8
Ceramium japonicum 3.1 1.3 + 0.2
Ceramium kondoi 4.4
Champia parvula 55.5
Chondracanthus intermedia 1.4 60.6 2.7
Chondracanthus tenellus 11.5 21.6 9.5 66.2 11.3 305.1 39.0 183.9 1.2 66.2 29.2
Chondrus ocellatus 2.0 8.0 13.1 30.0 6.2 3.6
Corallina officinalis 1.3 1.3 1.1 1.8 0.4 35.4 0.7 2.0
Corallina pilulifera 0.3 8.6 5.3
Corallina sp. 0.4 2.5
Galaxaura falcata 62.0
Gelidium amansii 21.3 31.9 2.0 17.6 11.9 84.2 206.6 4.2 3.2 9.4
Gelidium pacificum 0.8 4.2
Gracilaria textorii 5.1 5.7 17.5 0.6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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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menia intricata), 무절산호조류(Melobesioidean algae)였고, 
이 중 전 계절에 전체 정점에 출현한 해조류는 녹조류인 구멍갈
파래, 갈조류인 감태, 홍조류인 진분홍딱지, 혹돌잎, 참곱슬이, 
바다참나무잎아재비, 두갈래분홍치, 무절산호조류의 8종으로 
나타났다(Table 1).
출현 종의 자료를 근거로 해조류의 군집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수지도와 다차원배열법으로 표현하였다. 그 결과, 시간에 따라 
다소 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
분됨을 알 수 있었다. 유사도 60% 수준에서 봄철 출현종과 여
름, 가을철 출현종이 구분되었다. 나머지 한 그룹은 겨울철 출현 
종이 별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생물량

이번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각 정점별 평균 생물량은 Table 
1과 같다. 겨울철의 경우, 수심 1 m에서는 갈조류인 감태(E. 

Table 1. Continued

Species Winter Spring Summer Autumn
1 m 5 m 10 m 1 m 5 m 10 m 1 m 5 m 10 m 1 m 5 m 10 m

Gracilaria sp. 8.4
Grateloupia elliptica 47.4 0.9 123.0
Heterosiphonia japonica 0.7
Heterosiphonia sp. 6.2
Hildenbrandtia rubra + + + + + + + + + + + +
Hypnea charoides 5.2
Hypnea saidana 6.2 175.1
Laurencia intermedia 2.4
Laurencia okamurae 0.2
Laurencia pinnata +
Lithophyllum okamurae + + + + + + + + + + + +
Lithothamnion cystocarpideum 0.4
Lomentaria catenata 0.4 30.7 1.5 20.9 125.4 0.4 16.8
Marginisporum aberrans 23.7 29.0 12.0 92.4 54.0 38.0 132.6 66.0 135.2 88.5
Marginisporum crassissima 10.2 147.0 54.3
Peyssonnelia caulifera 40.9 8.8 7.1 6.6 51.9 90.7
Phacelocarpus japonica 0.5 0.1 22.3 2.1
Plocamium telfairiae 57.0 2.6 24.2 50.3 146.7 + 6.9 16.2 5.4 9.6 31.3 4.6
Plocamium uncinatum 14.5 11.0 7.1
Polyneura japonica 72.8 572.9 36.7 702.5 38.2 597.2 2.7 122.4 0.6 57.6 6.1 7.3
Prionitis cornea 4.4 4.8 103.6 4.5 9.4 0.1 2.4 3.5
Pterocladiella capillacea 4.5 8.0 11.0
Rhodymenia intricata 14.2 100.4 2.5 13.2 1.2 2.1 4.7 38.8 21.8 0.6 1.2 4.7
Symphyocladia latiuscula 2.0 3.5 1.2 2.8 10.0 12.8
Symphyocladia pennata + +
Melobesioidean algae + + + + + + + + + + + +
Chlorophyta 6 3 1 5 1 2 5 3 2 5 2 2
Phaeophyta 5 3 5 2 3 1 5 2 2 8 6 4
Rhodophyta 18 19 14 13 15 18 23 23 25 22 17 17
Total 29 25 20 20 19 21 33 28 29 35 25 23

cava)가 1,202.6 g m-2로 최대 생물량을 보였고, 5 m 수심에서
는 홍조류인 바다참나무잎아재비(P. japonica)가 572.9 g m-2, 
수심 10 m에서는 갈조류인 큰열매모자반(Sargassum macro-
carpum)이 495.6 g m-2로 생물량이 가장 높았다. 봄철에는 각 
수심별 정점에서 홍조류인 바다참나무잎아재비(P. japonica)
가 702.5 g m-2 (수심 1 m), 갈조류인 큰열매모자반(S. macro-
carpum)이 201.0 g m-2 (수심 5 m), 감태(E. cava)가 2,247.3 g 
m-2 (수심 10 m)로 생물량이 가장 높았다. 여름철에는 돌가사리
(305.1 g m-2, 1 m), 바다참나무잎아재비(122.4 g m-2, 5 m), 우
뭇가사리(206.6 g m-2, 10 m)가 가장 높은 생물량을 보였고, 가
을철의 경우에는 각각 갈조류인 감태(852.9 g m-2, 1 m), 큰잎
모자반(S. coreanum, 523.9 g m-2, 5 m), 큰열매모자반(390.3 g 
m-2, 10 m)이 가장 큰 해조류 생물량을 나타냈다.
각 계절과 조사 정점에서 가장 높은 생물량을 보인 몇몇 해조
류 우점 종들의 높은 생물량은 여름철을 제외하고 정점별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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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상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생태지수인 R/P 값은 3.13
이었으며, 가을철에 2.50으로 낮았고 봄철에는 8.00으로 최대
였다. C/P 값은 평균 값이 0.50이었으며, (R+C)/P 값은 3.63을 
나타냈다(Table 3).

고 찰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기장 주변 해역 해조류의 분류군별 출
현 종 수는 과거 Lee and Kang (1971)이 보고한 출현 종 수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용호동(Nam and Kim, 
1999), 동백섬(Yoo, 2003a), 서암(Yoo, 2003b), 영도(Choi, 
2007), 일광만(Kang et al., 2008)등에 비해서는 유사하거나 다
소 증가하였다.
기장 주변 해역 각 조사 정점의 계절별 평균 생물량은 겨울철의 
경우 823.2-1,615.4 g wet weight m-2, 봄철엔 689.1-3,196.8 g 
wet weight m-2이었고 여름철에는 574.5-1,219.9 g wet weight 
m-2, 가을철에는 각 정점별로 747.6-1,616.2 g wet weight m-2

로 나타났다. 기장 인근 용호동(Nam and Kim, 1999)의 현존량
은 계절 평균인 여름(1,648 g/m2)에 가장 높았고, 가을(1,463 g/
m2), 겨울(1,411 g/m2), 봄(1,241 g/m2)순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현존량과 유사하게 나타
났지만, 봄철에 감소하는 결과는 기장 주변 해역과 상이한 결과
를 나타냈다. 또한 일광만(Kang et al, 2008)의 생물량은 봄철에 
평균 286.1 g wet weight m-2, 봄철에는 485.6 g wet weight m-2, 
가을철에 511.7 g wet weight m-2, 겨울철에 629.8 g wet weight 
m-2으로 평균 478.3 g wet weight m-2의 결과를 보여 이번 결과
에 비해 매우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생물량이 100 g/m2 이상

을 나타낸 해조류가 구멍갈파래, 붉은까막살(Prionitis cornea), 

량의 60%-70%를 차지 할 만큼 높았다. 또한 이들 해조류의 평
균 생물량은 조사 시기별로 다량 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으며, 조사 시기에 따른 생물량과 우점하는 해조류의 종 조성에
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유사하게 조사되었다. 각 정점에서 
조사 시기별로 우점하는 해조류는 갈조류인 감태, 큰잎모자반, 
큰열매모자반, 홍조류인 돌가사리, 우뭇가사리, 바다참나무잎
아재비 등으로 나타났다.

기능형 군 및 생태지수

이 연구기간에 각 정점에서 출현한 해조류를 6개의 기능형
으로 구분하면, 성긴분기형 37.8%, 다육질형 18.9%, 엽상형 
13.5%, 사상형 12.2%, 유절산호말형 10.8%, 각상형 6.8%로 
나타났다(Table 2).
각 정점별 기능형의 구성종을 살펴보면, 성긴분기형은 계절
별로 29.3%-42.2%, 다육질형은 9.1%-22.0%로 다른 기능형별 
해조류에 비해 출현 비율이 높았으며 이들 기능형의 출현 종 수
는 거의 유사하게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 시기에 따른 기
능형의 구성 비율은 시기에 따라 차이는 보이지만 엽상형, 사상
형, 유절산호말형 비율의 평균값이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들 구
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각상형 비율에 비하여 높았다(Table 2).

Fig. 2. Dendrogram for hierarchical clustering of macroalgal as-
semblage based on Bray Curtis similarities and Multidimensional 
scaling (MDS) ordination.
W; Winter, Sp; Spring, Su; Summer, A;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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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ratio (%) of marine algal functional form 
group investigated at study sites according to the survey period

Functional 
form Winter Spring Summer Autumn Total

Sheet 10.9 15.2 13.3 17.1 13.5
Coarsely
branched 39.1 39.4 42.2 29.3 37.8

Thick leathery 19.6 9.1 11.1 22.0 18.9
Filamentous 13.0 12.1 13.3 14.6 12.2
Jointed
calcareous 8.7 9.1 13.3 7.3 10.8

Crustose 8.7 15.2 6.7 9.8 6.8

Table 3. The comparison of R/P, C/P, (R+C)/P value of marine al-
gal flora at study sites according to the survey period

Ratio Winter Spring Summer Autumn Total
R/P 3.33 8.00 5.50 2.50 3.13
C/P 0.78 2.00 1.00 0.60 0.50

(R+C)/P 4.11 10.0 6.50 3.10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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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충이(Sargassum thunbergii), 개서실(Chondria crassicaulis), 
돌가사리, 외톨개모자반(Myagropsis myagroides), 괭생이모
자반, 개도박(Grateloupia lanceolata) 등 일부의 해조류에 국한
되어 있어서 낮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조류 출현 특성은 일광
만이 갖는 만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서, 남해안에 출현하는 해조류의 기능형군별 구성비

(Sohn, 1987)는 성긴분기형과 사상형의 비율이 타 비율에 비해
서 높고, 그 이후에 엽상형, 다육질형, 각상형, 유절산호말형 순
으로 출현한다고 보고하였다. Park et al. (2007)은 남서해안에 
서식하는 해조류의 기능형군별 구성비가 Sohn (1987)의 연구
와 유사하게 성긴분기형과 사상형의 구성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난다고 하였다. 동해안의 연구(Choi, 2008) 역시 성긴분기형, 
사상형, 엽상형, 다육질형, 유절산호말형, 각상형 순으로, 다른 
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번 기장 주변 해역의 
연구에서는 성긴분기형, 다육질형, 엽상형, 사상형, 유절산호말
형, 각상형 순으로 구성비율이 나타나, 이전 결과와는 조금 구성
비율이 상이했지만, 성긴분기형을 제외한 다른 기능형군의 구
성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하게 출현하여, 결과적으
로 구성비율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Feldmann (1937)은 해조류의 지리적 분포 양상 분석에 R/P 
값을 사용하였고, Segawa (1956)는 C/P 값을 이용하여 한대에
서 아열대 지역까지 구분하였다. Cheney (1977)는 (R+C)/P 값
이 3 이하면 온대성 또는 한대성 해조상, 6 이상이면 열대성 해
조상, 그 중간값이면 혼합 해조상의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 연구 결과 기장 해역의 R/P 값은 3.13이었고, C/P 값은 0.50, 
(R+C)/P 값은 3.63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대성 해조상의 특성
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기존의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Table 4), Kang et al. (2008)의 결과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보
였지만 이 외의 기존 연구결과인 동해 남부 해역에서 조사된 결
과와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았을 때, 기장 인근 해역에 생육하는 해조
류 식생은 인근 해역에서 수행된 용호동(Nam and Kim, 199), 
일광만(Kang et al., 2008), 서암(Yoo, 2003b), 동백섬(Yoo, 
2003a)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1970년대에 수
행된 연구결과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빈약한 해조상을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본 조사지역 인근의 연안 해양환경에 

Table 4. The comparison of value of R/P, C/P, (R+C)/P ratio be-
tween the previous studies at the east coast, Korea

References Flora characteristics ratio
R/P C/P (R+C)/P

Lee et al. (1997) 2.92 0.54 3.46
Nam and Kim (1999) 2.19 0.50 2.69

Yoo (2003) 2.76 0.35 3.12
Choi (2007) 2.33 0.48 2.81

Kang et al. (2008) 4.47 0.59 5.06
Choi et al. (2010) 2.79 0.43 3.21

This study 3.13 0.50 3.63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 화학적인 오염원이 발생한다고 고려할 
때, 이후 기장 주변 해역의 해조 식생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조류 종 다양성 및 생물량의 변화도 전국
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갯녹음, 해안 개발 등의 진행과 함께 더
욱 가속화 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지역의 해조군집을 포
함한 해양생태계를 최대한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활동 및 해안 개발, 오염 등에 관한 원인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근본
적인 해결책 모색 및 생태공학적 접근법을 도입한 해중림 조성 
및 유지 관리, 해양생물의 종조성과 해조 식생의 변화 등이 최소
화 될 수 있는 유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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